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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경제) 영역 분석

1. 출제 경향 

 * 출제 경향 특징

 1. 대체로 편중된 단원 없이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되었으나 가격 탄력성과 국제수지표의 

해석과 관련된 선지나 문항이 전혀 없다는 것은 특징적이다.

 2.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3. 자료의 복잡성이나 분석 수준은 높은 편이나 선지를 쉽게 하여 난도를 조절하였다.

 4. 문항 타당도나 변별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문항도 있다.  

 4.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도 근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잘 알고 있는지 측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 모습이 엿보인다. 대단원별로 고르게 출제된 편이나 가격 탄력성과 

관련한 문항이나 지문이 없으며, 국제수지표의 해석과 관련한 문항이나 지문도 없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전년도 6월 모의평가의 경우 국제수지표를 해석하는 문항이나 지문은 없었지

만, 지문을 통해 가격 탄력성을 묻는 문항은 있었다. 또한 VI단원(경제생활과 금융)의 문항

이 3문항(6번, 10번, 12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 1문항이 더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금융 생활과 관련한 문항이 강화된 느

낌이 있다. 

합답형 문항은 총 7개가 출제되었고,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이 옳은 선지(또는 

적절한 선지)를 찾는 정답형 문항이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 시간이 많이 투입될 것 같은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도 정답 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여 난이도가 조절되었다.  

난이도의 경우 전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2017학년도 수능 

시험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경제 과목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항의 난이도를 너무 쉽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6월이라는 

시점에서 바라볼 때 문항의 난이도가 다소 높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 자칫 경제를 선

택한 학생들이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문항의 경우에는 수험생이 문항 구조와 취지를 파악하는 데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아쉬움이 있다. 13번 문항의 경우 ‘2+1 행사’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 수험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14번 문항

의 경우 ‘시장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시장 균형 이자율’로 인식할 여지가 있어 문항 

타당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70%로 정부 정책의 취지에 맞는 연계율이지만, 학생들이 체감

하는 연계율은 그리 높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연계된 문항 중 다수가 문항 자체를 연계

한 것이 아니라 수능 특강 교재의 본문 내용을 연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체감 연계율을 높

이려면 문항 자체를 변형하여 연계하는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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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비교 2017학년도 수능 비교

경제 어려움 비슷함

2. 난이도

※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2017학년도 수능과의 시험 체감 난이도 비교

전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려웠으며, 2017학년도 수능과는 비슷한 수준에서 출

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분한 분석 과정이 필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자료들이 제시되어, 자료들만 보면 난도가 

상당히 높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토대로 선지들을 접근

하여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아 난도가 잘 조절된 편이다.

다소 아쉬운 것은 문항의 의도나 용어 해석상의 문제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항이 있

다는 점이다. 13번 문항은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도 문항의 의도나 자료 해석에서 상당한 어

려움을 느낄 수 있어 보인다. 특히 한계적 소비 행태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을의 소비 행

태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14번 문항의 경우 수험생들이‘시장 이자

율’의 개념을 ‘시장 균형 이자율’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격 상한선이 시장 균

형 가격에 설정되어 있어 수험생들이 문항의 의도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문항을 틀리게 될 경우 문항 타당도나 변별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EBS 교재와의 연계 분석

문항

번호
연계유형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경제 11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경제 92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경제 42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경제 140~141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경제 183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경제 24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경제 83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경제 187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경제 57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경제 133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경제 106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경제 160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경제 88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경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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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연계 문항 

6월 모의평가 문항 6번 EBS 수능특강 경제 183쪽 6번 

6월 모의평가 문항 7번 EBS 수능특강 경제 24쪽 2번 

5. 2018학년도 수능 마무리 학습 전략 

수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평가원 시행 모의평가를 정리해 보면 올 해 수능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을 제안한다. 

1) 상위권 학습 전략

13번 문항과 같이 다소 생소한 자료 해석이 필요한 문항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 물론 9월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유형의 자료가 출제된다면 반드

시 수능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중․하위권 학습 전략

EBS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개념과 원리 중심의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복잡한 자료가 나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문항의 취지를 파악한 후 선지를 잘 읽어봐야 한다. 의외로 선지

에서 정답 찾기가 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통 전략

9월 모의고사의 경향을 잘 파악해야 하며, 9월에도 가격 탄력성이나 국제수지표 해석에 대

한 문항이나 지문이 없다면 수능에서도 관련 문항이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

제수지표는 통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는 물론 수능에서도 출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